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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아는 

그리스도인에게 사회적 고립과 조롱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시작도 

나사렛 출신의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부와 권력, 인기와 온갖 유익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다는 논리가 이렇게 

대중적인 동의를 얻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죄가 넘치는 사회에서 신자가 고립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  

 

부패와 포악이 가득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 결정되었다. 심판의 방법은 홍수에 의한 멸절이었고 

멸절의 범위는 땅과 그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었다.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이 예외였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 창세기 6:8-9 

 

본문은 심판 가운데 은혜를 입은 단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한다. 의인, 당대에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인됨이 죄 없는, 무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아 역시 패역한 세대의 사람이었다. 그가 완전무결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의인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사람이 원한다고 무조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미련한 늙은이 

노아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 자신의 직계 가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짐승들까지 태울 수 있는 방주를 지어야 했다. 크기와 모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고 

노아는 묵묵히 배를 만들었다.  

 

방주를 만드는 행위는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을 것이다. 당시까지 하늘에서는 한 방울의 비도 

내린 일이 없었고 사람들도 경작을 해서 식량을 얻었기 때문에 배라는 물건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 

게다가 바닷가도 아닌 곳에서 큰 배를 만드는 행위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을 것이다(방주는 홍수가 시작된지 40 일만에 물에서 떠올랐다. 물과는 거리가 먼 내륙에서 

만들어졌다). 

 

그래도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홍수가 일어나 땅 위의 모든 생명이 죽으리라는 말씀, 방주를 지으면 

짐승들이 나아오리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을 세우시리라는 말씀까지.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짐승들이 먹을 양식까지 저축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 창세기 6:22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했다.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에 단 한 사람 노아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고 자신의 가족과 가축들이 먹을 양식도 성실하게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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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을 피할 수 없다. 비 한 방울 

내려본 일이 없는 때, 뭍에서 배를 만들고 엄청나게 많은 양식을 쌓아두는 노아가 조롱을 피할 수 

없었듯이 두 번 심판을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조롱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미련한 늙은이가 만든 방주가 홍수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주이듯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미련함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다.  

 

 


